
연중 
제2주일

2020년
1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49,3.5- 6
# 화답송

전례 성가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입당성가

4번

봉헌성가

215번, 216번

성체성가

497번, 152번

파견성가

77번

# 제2독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환호송

# 복음 마태오 3,13-17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1월: 천상의 지혜 Pr.

# 2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 1/19: 정길례 프란체스카
# 1/19: 김인영 수잔
             심윤조 이피제니아

# 1/19: 썸머셋
# 1/26: 성모회
# 2/2: 피스브릿지

# 1/26  김영필, 임문수# 1/19  오애희, 이재성

요한 1, 14.12 참조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1- 3

시편 40(39),2-4. 7-10 (◎ 8ㄴ과 9ㄴ참조)

봉헌 봉사

성체 분배

안내 봉사 친교 봉사

신자들의
기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 <하느님의 어린양>, 프라도 미술관



연미사

생미사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미사 때에 “하느님의 어린양”을 언제 
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흥순 카타리나

• 오흥순(카타리나)  – 오.사.모

성낙순 (2-7) 최율리오 (1) 이창우 (1)

박락준 (1)  이상화 (1)  유근성 (1-3)

• 이명자 (세실리아)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이 이사벨라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준호 (베드로)  - 가족 

(봉헌자)

(봉헌자)

# 우드브릿지 + 피스카타웨이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 (주일) 오후 3시 채희백(바오로) 형제님 댁

신   앙   체   험   수   기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곽창호 (어거스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신청 마감: 2월 15일까지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2019년도 교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교우분들은 1월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안내
- 오늘 (1월 19일) 미사 중 교구청 주관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 / 중급 /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마감: 2020년 1월 31일
- 문의: 성당 사무실 또는 uus@pauline.or.kr

첫 임신. 그리고 12주만의 유산.

가슴이 벅찰 기쁨에 이어 느닷없이 들이 닥친 불행은 ‘내 삶은 내 노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하는 밑도 끝도 없는 

자만으로 살아왔던 제게 도저히 일어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든 가능하다 생각 했던, 그 잘났다 

생각했던 가당치도 않은 내 노력으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기도 따위를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토익 점수를 일점이라도 더 올리겠다.’하는 생각이 훨씬 더 세상을 제대로 

사는거라고 믿었던 저는 그 아픔으로 인해 뼈저리게 깨달아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삶은 결코 내 뜻 대로, 내 

의지대로만 돌아가는게 아니란걸 말입니다.

미사지향 공지 사항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안내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합계 $1,230

미사 참석: 171명

KCC

OLM

$438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950

$1,627

$3,917

$1,189

$2,967

$1,388 $5,544$4,156

구분

합계

# 2020 Youth Group Ski Trip
- 일시: 1월 31일(금) ~ 2월 2일(일)
- 장소: Camelback Ski Resort
- 문의: 이윤정(프란체스카) 201-320-9979
- 유스그룹 스키트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의 
많은 참여와 신자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 신청
- 1월 26일(주일) 미사는 설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미사 후 차례상 차림과 민속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허윤 (에디)    - 육순재 (프란치스코) 가족

• 우상일 (요아킴), 윤기복 (안나) - 우 가브리엘

• 이태석 (요한) 신부님  - 유 베로니카

• 최혜경 (데레사)  - 곽 루시아

• 최기쁨, 밝음, 누리   – 최 율리아나

• 젯세니아 랭건의 견진을 축하하며

    – 가족

    – 피스브릿지 구역

    - 한지혜 (크리스티나)

    - 김민주 (이스베리가)

• 이호용 (프란치스코), 최정원 (레지나) 가정

                                                   – 박락준 (베드로) 가족

    – 문마린 (마리나) 가족

    - 채희백 (바오로) 가족

    - 추민수 (요한) 가족

# 연령회에서 노래로 하는 연도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사무실 또는 신용철(다니엘) 사회복지 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어떻게 
봉헌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 아픔을 주신것 역시도 아버지의 

뜻이었나봅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미 떠나보낸 

아기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때까지 저는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어떤 누구에게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존재 마저도 부정했던 제가 병원에서 나와, 제대로 걷기 

조차도 힘든 몸을 이끌고 곧바로 간 곳은 다름아닌 집 앞 

성당이었습니다. 아기를 제발 하늘나라로 가게 해 

달라고,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제발 천사들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놀 수 있게 해 달라고 한참을 울먹이며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을 주시는 것도, 또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란 사실을 저는 결국 

아버지가 주신 그 아픔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그 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모자라디 모자란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심어 주고 떠난 그 

아기는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신나게 천사들과 놀고 

있을거란 사실 말입니다.

                                                      - 고성희 (아니시아)

– 한철희 (필립보) 가족

- 나채국 (제노) 가족

# 노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26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